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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교육 상황의 빠른 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세계 각국은 

국가수준의 학업성취도 평가 체제를 개발하여 시행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미국에서 실시하고 있는 국가수준 학업성취도(National Assessment of 

Educational Progress, NAEP), 영국의 교육과정 평가 및 캐나다, 뉴질랜드 

등에서 국가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학업성취도 평가가 있다. 

각국에서는 평가 결과를 학교 교육의 책무성(accountability) 강화와 국가 

수준에서의 교육과정 개선에 투입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국가수준에서 

교육의 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학업성취도 평가를 

시행하고 있는데 현재 교육인적자원부의 위탁을 받아 이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하 평가원)에서 시행하고 있다. 평가원은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를 체계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1998 년에 수립한 기본 

계획에 따라 이 연구를 순차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특히 척도화 및 검사 

동등화를 위한 방법 및 소프트웨어를 개발하여, 2003 년을 기준 연도로 연도 

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변화 추이 결과를 산출하고 있다.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에서, 교과별 성취도 점수와 함께 교육의 결과인 

학업성취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이 무엇이며 이러한 변인들이 어느 정도의 

교육적 효과를 나타내는지를 탐색하는 것은 중요한 과제이다.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를 시행하고 있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학업성취도 평가 연구 

팀에서는 학업성취도에 영향을 주는 관련 변인들을 탐색하여 이를 토대로 

교육과정을 개선하고 교육 정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얻고자 

배경변인 설문지를 개발하여 왔다. 2005 년 학업성취도 배경변인 설문지는 

1999 년부터 추진해 온 학업성취도 평가 연구의 기본 틀을 유지한다는 

측면에서 1999～2004 년의 학업성취도 평가 연구에서 활용한 배경변인 

설문지들을 참조하고, 학생의 학업성취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관련 변인에 

대한 문헌 연구를 통해 재구성하였다. 학생의 학업성취도에 관련된 자료의 

다층적인 성격을 반영하여 본 연구의 학업성취도 관련 배경변인 설문지는 

학생, 교사, 학교장 배경변인을 조사하도록 구성하였다(조지민, 장경숙, 

이의갑, 김미경, 박정과 김수진, 2005). 

설문 조사 문항도 예비검사(pilot test) 도구 개발, 결과 분석, 문항 수정, 

본검사 도구 확정 등의 단계를 거쳤다. 예비검사 설문 문항은 이론적 연구와 

더불어, 선행연구 분석, 몇 차례의 전문가 협의회를 거쳐 개발되었다. 본 

검사 설문 문항은 우선, 2005 년 학업성취도 평가의 목적과 성격에 비추어서, 

그리고 설문을 실시하는 여건, 상황, 대상, 분석 방법 등을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선정하되 2004 년에 시행된 설문 문항과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노력하였다. 학생 배경변인에 대한 설문지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별로 일부 문항에 한하여서 학교 급의 특성을 반영한 문항 진술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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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가 있다. 학생 배경변인 설문지는 크게 개인 및 가정 사항, 방과 후 

활동, 학습 방법 및 태도, 학교 생활 등을 주요 영역으로 하여 설문 문항을 

구성하였다. 교사 배경변인에 대한 설문지는 교사의 인적배경, 교사의 

교수활동, 교직에 대한 질문, 국어, 수학 교과별 교수활동 등을 중심으로 

설문 문항이 구성되어 있고, 학교장 배경변인에 대한 설문지는 학교의 특성, 

학교시설 및 재정, 학교수준 교육과정 운영, 학교 분위기, 학교장의 특성, 

교원의 특성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조지민 외, 2005). 

학생들의 효과적인 학습에는 자기조절능력이 동반되며, 자기조절을 잘 

하는 학습자가 높은 학업성취도를 보이는 경향이 있다(Pajares, 1996). 

이러한 자기조절학습(self-regulated learning)과 학업성취와의 관련성을 

다루는 연구들은 다양하게 진행되어 왔으며 이러한 연구들은 자기조절학습 

능력을 효과적인 학습의 요인으로 보고 학생들이 학습에 얼마나 능동적인 

역할을 하는가에 초점을 두고 있다(상경아와 백순근, 2005). 자기조절학습 

척도는 크게 세 가지 영역 즉, 인지적, 동기적 그리고 행동적 영역으로 

설명되고 있다(Zimmerman, 1989). 각각의 영역에서 학업적 효능감, 학습 

전략행동 통제는 주요한 요소로 다루어진다. 

본 연구는 학습자의 영어 학업성취도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 학생 배경변인 

중 자기조절학습(self-regulated learning) 영역을 구성하고 있는 세 가지 

하위 영역 즉, 행동 통제(self-control), 학업적 효능감(academic self-

efficacy), 학습전략(learning strategy) 영역이 학습자의 영어 학업 

성취도와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여 교육과정 및 교수․학습에 대한 제언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II. 이론적 배경 
 

1. 행동 통제 
 

교과목에 대한 태도나 흥미, 인간 심리의 심층에 자리잡고 있는 

자아개념이나 성격적 특성을 뜻하는 정의적 특성은 좋은 학업성적을 얻는데 

중요한 특성으로 논의되어왔다. 끊임없는 정의적 영역에 대한 관심에도 

불구하고 자기 통제력(self-control)은 다른 정의적 특성에 비해 많은 

관심을 받지 못한 영역이라고 할 수 있다. 하창순, 김지현, 최의철, 

유현실(2006)에 지적하듯이 자기 통제력은 좋은 학업성적이란 장기적인 

노력이 요구되기 때문에 지금 당장의 욕구 충족을 지연하고, 충동성과 같은 

정서를 잘 조절한 후 성실한 태도로 학업에 임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요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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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 통제력과 학업성적간의 관계를 규명한 연구는 자기 통제력이 

높을수록 학업성적이 높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Normandeau & Guay, 1998; 

Tangney, Baumeister & Boones, 2004). 이와 같은 연구는 바람직하지 

못하거나 부정적인 행동들을 제어할 수 있는 자기 통제력이 높은 학생이 

그렇지 못한 학생보다 더 좋은 학업성적을 얻는 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 

연구에 의하면 자기 통제력이 낮은 학생들은 충동적이어서 주변의 자극에 

즉각적으로 반응하여 지금 당장 욕구에 충족하려고 하며 인내 및 끈기가 

부족하여 편하고 간단하게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복잡한 과제는 피하고 

단순한 과제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Gottfredson & Hirschi, 1990, 하창순 

외 재인용). 하창순 외(2006)가 지적하듯이 자기 통제력이 학업성적을 

예측할 수 있는 이유를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자기 통제력이 높은 

학생들이 어떻게 해서 높은 학업성적을 얻게 되는지를 예측해 줄 수 있는 

매개변인이 무엇인지를 밝히는 것이 필요하다. 이들 연구에 의하면 자기 

통제력과 학업 성적 간의 관계는 학교수업 참여도에 의하여 매개되었다. 

자기 통제력이 높을수록 학교 수업 참여도가 높았으며 학교 수업 참여도가 

높을수록 학업 성적이 높았다. 이는 학습 참여도와 학업 성적의 관계에 대한 

선행 연구 결과 즉, 바람직한 학습태도를 가지고 학교 수업에 집중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좋은 학업성적을 얻는데 중요하다는 것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서민원, 2000; Buhs, 2005). 

 

2. 학업적 효능감 
 

학업적 효능감(academic self-efficacy)은 학생의 학업성취도를 

예측하는데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알려져 왔다. Bandura(1986)에 의하면, 

자기효능감 (self-efficacy)이란 개인이 특정한 결과를 얻기 위해 요구되는 

일련의 행동을 조직하고 실행하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판단이다. 자기효능감 

이론에 의하면, 사람은 자신의 행동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자신이 요구되는 과업을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면, 개인은 그 과업을 

수행하는데 노력하고 가능한 대안을 추구하고, 목적을 달성하는데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오래 지탱할 수 있다는 것이다. 

자기효능감 이론은 개인이 가진 능력들을 다양한 상황에 따라 통합하여 

적용할 수 있는 능력에 주목했다는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고 할 수 있다. 

즉, 인간의 행동 또는 능력은 다양한 목적의 과업을 수행하는 데 인지적, 

사회적, 정의적 판단과정을 조정하는 기제로서 끊임없이 변형되고 

생성된다는 것이다 (Bandura, 1993). 이러한 자기효능감에 의해, 개인은 

자신의 능력과 사고를 평가하고, 주어진 과업에 대한 자신의 목표를 

설정하고, 일련의 행동을 조직한다. 따라서, 비슷한 지식과 능력을 가진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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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이 학습 효능감에 따라 주어진 과업을 수행하는데 다른 수행능력을 

나타내게 된다(Bandura & Jourden, 1991). 

자기효능감은 개인이 상황을 이해하고 미래의 성공을 예견하는데 영향을 

미친다(Bandura & Johnson, 1991).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수행하는 과업에 

대한 목표를 높게 설정하며, 그 과업을 책임감을 더 가지고 수행한다(Schunk 

& Schwartz, 1993). 또한, 어려움에 맞닥뜨려도 잘 해낼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을 스트레스나 불안감에 흔들리지 않는다(Bandura, 1993). 자기효능감은 

자신에 대한 전체적인 평가보다는 특정한 과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능력에 

대한 자기평가로서, 상황에 따라 변화한다고 알려져 왔다(Emmer & Hickman, 

1991). Bong(1997)이 지적하듯이 특정 영역 내에서도 다양한 수준의 과업에 

따라 자기효능감은 달라질 수 있고, 유사한 학습활동 범위에서 유지된다. 

1990 년 이후 학생들의 학습행동과 학업성취도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들에 대한 연구가 활발해지면서 학업적 효능감이 주목받기 시작하였다. 

높은 학업적 효능감을 가진 학생들이 기꺼이 도전적인 과업을 수행하고, 

주어진 과업을 달성하는데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며, 낮은 불안감을 

나타내고, 장애에 부딪쳤을 때 더 오래 과업 수행을 지속하며, 

자기조절능력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Schunk, 1991: Zimmerman & Bandura, 

1994). Pajares(1996) 도 학업적 효능감과 특정한 과업 수행과의 상관관계를 

밝혀냈다. 국내 연구로 Ham(2002)은 자기효능감과 영어 학습 성취간 

연관성에 관한 연구에서 자기효능감이 영어 학습 목표 설정과 학습 책략 

사용에 영향을 주어 영어 성취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밝혔다. 강성우와 

하주영(2005)은 초등영어 교육에서 보충지도를 통해 학생들의 향상된 

자기효능감과 영어 학습 성취도와의 상관관계를 규명하는 연구에서 

자기효능감이 많이 상승한 학생들의 영어 성적이 향상되었으나 수업 기간 및 

수업 수준으로 인해 자기효능감의 상승 정도와 영어 학업 성적간의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여주지는 못하였다. 자기효능감이 일반 교육 분야에서 성취의 

차이를 규명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논의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어교육 

분야에서는 아직 실증적 연구가 많이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반면 학습 

효능감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학습 효능감을 높이는 방안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예를 들어, 협동학습이 학습 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에서 협동학습은 학습자의 자신감 향상에 효과적이며 학업적 효능감을 

향상시키는데 효과적이라고 밝혀졌다(이남숙과 임병빈, 2006; 이선경, 2001). 

 

3. 학습 전략 
 

동일한 조건에서 영어를 배우는 경우라 할지라도 학생이 사용하는 학습 

전략(learning strategy)에 따라 외국어 학습 효과는 다르게 나타나게 

된다(Chamot & O'Malley, 1987; Oxford, 1990; Wenden, 1991). Wenden(1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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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정의에 의하면, 학습 전략은 학습자가 지식이나 기호화된 정보를 

효과적으로 학습하고, 기억하고, 사용하기 위하여 학습자가 취하는 행동이다. 

학습 전략은 학습자로 하여금 자기 주도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하며 

교사의 기대, 나이, 성별, 국적, 학습 스타일, 성격 등 여러 가지 요인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난다(Oxford, 1990). 학습 전략에 대한 선행연구는 학습 

전략의 종류를 분류하는 연구, 우수한 학습자의 학습 전략을 파악하는 연구, 

특정 전략 사용의 효과 연구, 언어 능력에 따른 학습 전략 사용의 차이, 

배경지식의 활용, 문화적 차이에 대한 연구로 나뉘어진다(김미례와 서천수, 

2007). 

학습 전략의 효과에 대한 연구를 살펴보면, 최근 학습자에게 전략을 

훈련시켜 외국어 능력에 어떤 변화가 초래하였는지 분석하여 학습 전략 

사용과 외국어 능력간의 상관관계를 밝히고자 하는 연구가 

진행되었다(이선아와 박혜정, 2004). 외국어 능력에 따른 학습 전략 사용의 

차이에 대한 연구에서 한상호(2003)는 학습자의 능력에 따른 어휘 활용 

능력에 차이가 난다고 제시하였다. 정혜진(2006)은 언어 능숙도에 따라 학습 

전략 사용 빈도에 차이가 난다고 밝혔다. 김미례와 서천수(2007)는 학습자의 

전략 사용과 학업 성취도와의 관계를 살펴보았는데, 학습 전략과 영어 

학업성취도 간의 유의미한 상관이 있으며 전략 중 상위 인지 전략과 인지 

전략이 학업성취도를 가장 잘 예측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III. 연구 방법 
 

1. 조사 대상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검사를 위한 표집 학교는 학교 규모, 지역 등의 

특성을 고려하고 교육청별 학생 비율을 반영하여 비례유층군집 표집을 

하였고 동등화를 위한 표집 학교의 경우도 지역을 고려하여 무선 표집을 

하였다. 2005 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에 참여하는 학생 수는 초등학교 

6 학년과 중학교 3 학년의 경우 해당 학년 학생의 1%이며 고등학교 1 학년의 

경우 국민공통 기본교육과정을 마무리하는 단계이므로 표집 집단의 대표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 2004 년 학업성취도 평가와 동일하게 해당 학년 학생의 

3%를 표집하였다. 학업성취도 평가는 전집의 특성을 잘 반영할 수 있도록 

16 개 시ㆍ도 교육청과 학교규모를 유층으로 하는 2 단계 비례유층군집 

표집을 하였다. 즉 시ㆍ도교육청별 학생 수와 지역별 학생 수 및 학교 

규모별 학생수를 고려하여 학교를 선정한 다음 표집된 학교당 1∼2 개 

학급을 선정하였다. 10 학급이 넘는 학교의 경우 각 학교별로 2 개의 학급을 

정하였다. 초등학교는 232 개 학교, 중학교는 187 개 학교, 고등학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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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9 개 학교가 선정되었으며, 총 504 개 학급을 표집하여 학업성취도 평가를 

시행하였다. 학교급별 표집 학생수는 초등학교 6 학년 7,747 명, 중학교 

1 학년 6,631 명, 고등학교 1 학년 16,962 명이다. 

 

  

2. 검사 도구, 자료 수집 및 분석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검사에서는 16 개의 학습전략과 학습태도에 관한 

문항을 개발하여 자기조절학습 척도를 구성하였다(부록 참조). 이 척도의 

하부요인으로 행동 통제, 학업적 효능감, 학습전략이 있다. 자기조절학습 

척도는 16 개 문항으로 ‘전혀 그렇지 않다’ 1, ‘그렇지 않다’ 

2,‘그렇다’ 3, ‘매우 그렇다’ 4 의 4 점 척도로 응답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자기조절학습 척도의 평균을 산출하여 평균이 2 점 이하일 때 

‘낮음,’ 2 점 초과 3 점 미만일 때, ‘중간,’ 3 점 이상일 때 

‘높음’으로 학생들의 자기조절학습 정도를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박정, 

조지민, 김경희, 손원숙, 송미영, 김수진, 2006a, 2006b, 2006c). 

학생 배경변인 중 자기조절학습 척도 중 행동 통제 요인은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도 시작하기 어렵다.’‘친구들이 놀자고 하면 하던 공부를 

지속하기 어렵다.’,‘공부가 지루해도 계획한 것은 끝내고 

논다.’,‘공부하려면 쓸데없는 생각 때문에 집중을 못한다.’ 등 4 개의 

문항으로 학생들의 학습 관련 행동 통제 능력을 측정한다. 

학업적 효능감 척도는 ‘대부분의 교과에서 빨리 배우는 편이 

다’,‘수업시간에 배운 내용 중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잘 파악할 수 

있다.’,‘어떻게 공부하는 것이 효과적인 방법인지를 잘 안다’, 

‘수업시간에 새로 배운 것들을 이미 알고 있는 것과 쉽게 연결시킬 수 

있다.’ 등의 8 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학습 전략 척도는 ‘수업 중에 배운 내용을 암기하려고 여러 번 

외운다’,‘주요 개념, 사실들의 관계를 생각하면서 공부한다’,‘공부할 때 

먼저 앞부분이 공부한 내용을 확인한다.’,‘공부한 내용을 정리하면서 

간단히 요약한다.’ 등의 4 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2005 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 및 변화 추이 분석은 3 개 학교급 

별로 각 5 개 교과의 척도 점수 평균과 성취수준 비율을 산출하고 배경변인 

설문 조사 결과에 대한 서술통계 산출하였고, 배경변인과 학업성취도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그리고 2003 년과 2004 년 대비 2005 년의 변화 

추이를 위해 성취수준 등을 비교하였다1. 

 

                                            
1 http://www.kice.re.kr/kice/article/m007/list학업성취도 평가 문항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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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V. 결과 및 논의 
 

1. 자기조절학습 정도에 따른 영어 학업성취도 
 

2005 년 자기조절학습 정도와 초등학교 6 학년 영어과 학업성취도와의 관계 

및 추이는 표 1 과 같다. 2005 년 초등학교 6 학년 학생들의 자기조절학습과 

영어과 학업성취도 점수와의 관계를 분석해 보면, 학생들의 자기조절학습 

정도가 높을수록 영어과 학업성취도 점수가 높았으며 .386 의 안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다. 즉, 자기조절학습 

정도가 높은 학생들의 영어과 학업성취도가 자기조절학습 정도가 낮은 

학생들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03, 2004, 2005 년 모두 77% 이상의 

학생들이 ‘중간’ 수준의 자기조절학습 능력을 나타내고 있다. 매년 자기 

조절학습 능력이 높을수록 학생들의 성취도가 높았고, 상관계수 .3 이상으로 

안정적인 상관관계를 나타냈으며 이는 통계적으로도 유의하다. 그러나 

자기조절학습 정도와 성취도 간의 상관 정도에서 연도에 따른 일관된 

경향성은 나타나지 않았다. 

 

표 1 

    초 6 학생의 자기조절학습 정도에 따른 영어과 성취도와 상관계수 추이 

  2003 2004 2005 

조절학 
습정도 

빈도
(%)

평균 
표준 
편차 

상관
계수

빈도
(%)

평균
표준
편차

상관
계수

빈도
(%) 

평균
표준 
편차 

상관 
계수 

낮음 
778

(10.2)
154.22 7.22 

764
(10.4)

157.88 9.89
760 

(10.0)
158.21 10.92 

중간 
6,066
(79.3)

159.94 8.26 
5,839
(79.8)

163.66
10.0
0

77.6
(5,919)

165.59 10.00 

높음 
807

(10.5)
165.74 7.05 

.398
***

716
(9.8)

169.87 8.78

.351
***

947 
(12.4)

171.72 7.60 

.386 
*** 

***p< .001 

 

표 2 는 2005 년 중학교 3 학년 학생들의 자기조절학습과 영어과 

학업성취도 점수와의 관계와 연도별 추이를 보여준다. 학생들의 

자기조절학습 능력이 높을수록 영어과 학업성취도 점수가 높았으며 .439 의 

안정적인 상관관계를 나타내었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 초등학교 학생과 

유사하게 자기조절학습 능력이 높을수록 학생들의 영어과 학업성취도가 

높았다. 년도별로 추이를 살펴보면,2003, 2004, 2005 년 모두 75% 이상의 

학생의 자기조절학습 정도가 ‘중간’ 수준 이상이었다. 자기조절학습 

능력이 높을 수록 학생들의 영어 성취도가 높았으며 .460, .463, .439 의 



학습자 배경변인과 국가수준 영어 학업성취도 261 

안정적인 상관관계를 나타내었고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나 연도에 따른 

일관된 경향성은 보이지 않았다. 

 

표 2 

중 3 학생의 자기조절학습 정도에 따른 영어과 성취도와 상관계수 추이 

  2003 2004 2005 

조절학 
습정도 

빈도
(%)

평균 
표준 
편차 

상관
계수

빈도
(%)

평균
표준
편차

상관
계수

빈도
(%)

평균
표준 
편차 

상관 
계수 

낮음 
851

(15.8) 
254.99 6.17 

951
(15.2)

255.83 6.64
1,084
(16.6)

255.66 6.83 

중간 
4,163
(77.2) 

260.54 8.17 
4,875
(77.8)

261.84 8.27
4,937
(75.7)

261.65 8.27 

높음 
379
(7.0)

268.51 8.65 

.460
***

483
(7.0)

269.79 8.12

.463
***

499
(7.7)

269.20 8.12 

.439 
*** 

***p< .001 

   

표 3 은 고등학교 1 학년 학생의 자기조절학습 정도와 성취도 상관관계와 

추이를 보여주고 있다. 2005 년 고등학교 1 학년 학생들의 자기조절학습과 

영어과 학업성취도 점수와의 관계를 분석해 보면, 학생들의 자기조절학습 

능력이 높을수록 영어과 학업성취도 점수가 높았다. 상관계수가 .395 로 

안정적인 상관관계를 나타내었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다. 연도에 따른 추이 

분석결과를 보면 자기조절학습 능력이 높은 학생들의 영어과 학업성취도가 

자기조절학습능력이 낮은 학생들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03, 2004, 

2005 년 모두 .3 이상의 안정적인 상관관계를 나타내었고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 초등학교와 중학교와 유사하게 연도에 따른 일관된 경향성을 

보이지는 않았다. 
 

                                   표 3 

    고 1 학생의 자기조절학습 정도에 따른 영어과 성취도와 상관계수 추이 

  2003 2004 2005 

조절학 
습정도 

빈도
(%)

평균 
표준 
편차 

상관
계수

빈도
(%)

평균
표준
편차

상관
계수

빈도
(%)

평균
표준 
편차 

상관 
계수 

낮음 
828

(16.7) 
355.53 6.41 

2,162
(15.1)

356.41 7.19
2,578
(15.7)

357.14 6.92 

중간 
3,827 
(77.0) 

360.51 8.28 
11,323
(79.0)

361.49 8.47
12,918
(78.5)

362.00 8.47 

높음 
317
(6.4) 

368.16 8.26 

.413
***

844
(5.9)

369.00 8.59

.389
***

 958
(5.8)

369.69 9.78 

.395 
*** 

***p<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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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행동 통제 정도와 영어 학업성취도 
 

표 4 는 2003, 2004, 2005 년의 초등학교 6 학년 학생의 행동 통제 정도와 

영어과 학업성취도와의 관계 및 연도별 추이를 보여준다. 2005 년 초등학교 

6 학년 학생들의 행동 통제 정도와 영어과 학업성취도 점수와의 관계를 

분석해 보면, 학생들의 행동 통제 정도가 높을수록 영어과 학업성취도 

점수가 높았으나 상관 정도는 낮다. 2003, 2004, 2005 년 모두 과반수 

이상의 학생들이 ‘중간’ 수준의 행동 통제 능력을 가지고 있으 

며 20%이상의 학생들은 높은 행동 통제 능력을 나타내고 있다. 매년 행동 

통제 정도가 높을수록 영어과 성취도가 높았으나 상관 정도는 낮다. 

 

표 4 

초 6 학생의 행동 통제 정도에 따른 영어과 성취도와 상관계수 추이 

  2003 2004 2005 

행동통제 
정도 

빈도 
(%) 

평균 
표준 
편차 

상관
계수

빈도
(%)

평균
표준
편차

상관
계수

빈도
(%)

평균 
표준 
편차 

상관 
계수 

낮음 
1,638 
(21.4) 

158.21 8.16 
1,583
(21.6)

161.48 9.89
1,689
(22.2)

163.40 10.46 

중간 
4,119 
(53.8) 

159.60 8.48 
3,945
(53.9)

163.37
10.1
5

3,894
(51.1)

165.13 10.33 

높음 
1,894 
(24.8) 

162.28 8.34 

.190
***

1,791
(24.5)

166.25
10.1
8

.171
***

2,042
(26.8)

168.38 9.61 

.191 
*** 

***p< .001  

 

2003, 2004, 2005 년의 중학교 3 학년 학생의 행동 통제 정도와 영어과 

학업성취도와의 관계 및 연도별 추이는 표 5 와 같이 나타난다. 2005 년의 

경우 중학교 3 학년 학생들의 행동 통제 정도와 영어과 학업성취도 점수와의 

관계를 살펴보면, 학생들의 행동 통제 정도가 높을수록 영어과 학업성취도 

점수가 높았으나 상관 정도는 높지 않다. 2003, 2004, 2005 년 모두 행동 

통제 정도가 낮은 학생과 높은 학생의 비율이 유사하며 통제 정도가 높은 

학생의 비율은 초등학교에 비해 낮다. 매년 행동 통제 정도가 높을수록 

영어과 성취도가 높았으나 상관 정도는 2005 년과 유사한 수준으로 안정적인 

관계를 보여주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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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중 3 학생의 행동 통제 정도에 따른 영어과 성취도와 상관계수 추이 

  2003 2004 2005 

행동통제 
정도 

빈도 
(%) 

평균 
표준 
편차 

상관
계수

빈도
(%)

평균
표준
편차

상관
계수

빈도
(%)

평균 
표준 
편차 

상관 
계수 

낮음 
2,305 
(42.7) 

258.09 7.46 
2,732
(43.6)

259.34 7.94
2,695
(41.3)

259.16 8.28 

중간 
2,515 
(46.6) 

261.06 8.57 
2,795
(44.6)

262.43 8.53
3,013
(46.2)

261.92 8.90 

높음 
573 

(10.6) 
265.16 9.29 

.266
***

737
(11.8)

265.89 9.07

.269
***

811
(12.4)

265.94 9.71 

.265 
*** 

***p< .001  

 

표 6 은 2003, 2004, 2005 년의 고등학교 1 학년 학생의 행동 통제 정도와 

영어과 학업성취도와의 관계 및 연도별 추이를 보여준다. 2005 년도 

고등학교 1 학년 학생들의 행동 통제 정도와 영어과 학업성취도 점수와의 

관계를 살펴보면, 학생들의 행동 통제 정도가 높을수록 영어과 학업성취도 

점수가 높았으나 상관 정도는 높지 않다. 2003, 2004, 2005 년 모두 행동 

통제 정도가 낮은 학생과 높은 학생의 비율이 유사하며 통제 정도가 높은 

학생의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다. 이는 중학교와 유사하다. 매년 행동 통제 

정도가 높을수록 영어과 성취도가 높았으나 상관 정도는 년도 별로 유사한 

수준을 나타내나 안정적인 관계를 보여주지 못한다. 

 

표 6 

고 1학생의 행동 통제 정도에 따른 영어과 성취도와 상관계수 추이 

  2003 2004 2005 

행동통제 
정도 

빈도 
(%) 

평균 
표준 
편차 

상관
계수

빈도
(%)

평균
표준
편차

상관
계수

빈도
(%)

평균
표준 
편차 

상관 
계수 

낮음 
2,374 
(47.7) 

358.81 7.68 
6,596
(46.0)

359.69 8.05
7,691
(46.7)

360.15 7.81 

중간 
2,141 
(43.1) 

360.74 8.69 
6,298
(44.0)

361.77 8.82
7,086
(43.1)

362.48 8.98 

높음 
457 
(9.2) 

364.53 9.47 

.207
***

1,435
(10.0)

365.38 9.45

.206
***

1,677
(10.2)

365.91 9.94 

.220 
*** 

***p<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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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학업적 효능감과 영어 학업성취도 
 

표 7 은 2003, 2004, 2005 년의 초등학교 6 학년 학생의 학업적 효능감 

정도와 영어과 학업성취도와의 관계 및 연도별 추이를 보여준다. 2005 년도 

초등학교 6 학년 학생들의 학업적 효능감 정도와 영어과 학업성취도 

점수와의 관계를 살펴보면, 학생들의 학업적 효능감 정도가 높을수록 영어과 

학업성취도 점수가 높았으며 상관 정도는 높다. 년도별 추이를 살펴보면, 

학업적 효능감 정도가 높을수록 영어과 학업성취도가 높다. 2003, 2004, 

2005 년 모두 .3 -.4 사이의 안정적인 상관관계를 나타내었고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나 연도에 따른 일관된 경향성을 보이지는 않았다. 

 

표 7 

초 6 학생의 학업적 효능감 정도에 따른 영어과 성취도와 상관계수 추이 

  2003 2004 2005 

효능감 
정도 

빈도
(%)

평균 
표준 
편차 

상관
계수

빈도
(%)

평균
표준
편차

상관
계수

빈도
(%)

평균
표준 
편차 

상관 
계수 

낮음 
936

(12.6) 
153.99 7.75 

881
(12.0)

156.85 9.58
992

(13.0)
157.93 10.57 

중간 
5,441
(71.1) 

159.82 8.13 
5,170
(70.6)

163.51 9.93
5,072
(66.5)

165.42 9.93 

높음 
1,247
(16.3) 

165.23 7.28 

.411
***

1,268
(17.3)

169.02 8.84

.384
***

1,562
(20.5)

171.11 7.90 

.417 
*** 

***p< .001  

 

2003, 2004, 2005 년의 중학교 3 학년 학생의 학업적 효능감 정도와 영어과 

학업성취도와의 관계 및 연도별 추이를 표 8 에서 볼 수 있다. 2005 년도 

중학교 3 학년 학생들의 경우, 학업적 효능감 정도가 높을 수록 영어과 학업 

성취도 점수가 높다. .447 로 상관 정도가 높다. 연도별 추이를 살펴보면, 

학업적 효능감 정도가 높을수록 영어과 학업성취도가 높으며 2003, 2004, 

2005 년 모두 .4 이상의 안정적인 상관관계를 나타내었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 초등학교 및 고등학교와 비교해 볼 때 가장 높은 상관관계를 

보여주고 있다. 연도에 따른 일관된 경향성을 보이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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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중 3 학생의 학업적 효능감 정도에 따른 영어과 성취도와 상관계수 추이 

  2003 2004 2005 

효능감 
정도 

빈도
(%)

평균 
표준 
편차 

상관
계수

빈도
(%)

평균
표준
편차

상관
계수

빈도
(%)

평균
표준 
편차 

상관 
계수 

낮음 
847

(15.7) 
255.18 6.48 

(971
(15.5)

255.56 6.51
1,119
(17.2)

255.60 6.73 

중간 
3,780 
(70.1) 

260.07 8.00 
4,345
(69.4)

261.34 8.05
4,414
(67.7)

261.22 6,73 

높음 
766

(14.2) 
266.57 8.71 

.456
***

948
(15.1)

268.23 8.33

.466
***

986
(15.1)

267.64 9.14 

.447 
*** 

***p< .001  

 

표 9 는 2003, 2004, 2005 년의 고등학교 1 학년 학생의 학업적 효능감 

정도와 영어과 학업성취도와의 관계 및 연도별 추이를 보여준다. 2005 년도 

고등학교 1 학년 학생들의 학업적 효능감 정도와 영어과 학업성취도 

점수와의 관계를 살펴보면, 학생들의 학업적 효능감 정도가 높을수록 영어과 

학업성취도 점수가 높았으며 상관 정도는 .402 로 높다. 년도별 추이를 

살펴보면, 학업적 효능감 정도가 높을수록 영어과 학업성취도가 높다. 

고등학교 1 학년 학생의 70% 이상이 ‘중간’ 수준의 학업적 효능감을 갖고 

있다고 나타난다. 2003, 2004, 2005 년 모두 .4 이상의 안정적인 상관관계를 

나타내었고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나 연도에 따른 일관된 경향성을 보이지는 

않았다. 

 

표 9 

고 1학생의 학업적 효능감 정도에 따른 영어과 성취도와 상관계수 추이 

  2003 2004 2005 

효능감 
정도 

빈도
(%)

평균 
표준 
편차 

상관
계수

빈도
(%)

평균
표준
편차

상관
계수

빈도
(%)

평균
표준 
편차 

상관 
계수 

낮음 
802

(16.1) 
355.39 6.49 

2,082
(14.5)

356.17 7.12
2,654
(16.1)

356.73 6.67 

중간 
3,553 
(71.5) 

360.09 8.09 
10,271
(71.7)

360.98 8.20
1,1721
(71.2)

361.68 8.23 

높음 
617

(12.4) 
366.85 8.42 

.426
***

1,976
(13.8)

367.40 9.09

.400
***

2,079
(12.6)

367.95 9.75 

.402 
*** 

***p<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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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학습 전략과 영어과 학업성취도 
 

표 10 에 나타난 2005 년도 초등학교 6 학년 학생들의 학습전략 정도와 

영어과 학업성취도와의 관계를 살펴보면, 학습전략을 사용 정도가 높은 

학생들의 영어 성취도 점수가 사용 정도가 낮은 학생보다 높으나 상관 

정도는 높지 않다. 학습전략을 사용하는 정도가 낮은 학생의 비율이 사용 

정도가 높은 학생의 비율보다 높다. 한편, 표 10 에 나타난 2003, 2004, 

2005 년 연도별 추이를 살펴보면, 학습전략의 사용 정도가 높은 학생들의 

성취도가 낮은 학생의 성취도보다 높으나 상관관계는 높지 않으며 연도별로 

일관된 경향성도 보이지 않았다. 

   

표 10 

초 6 학생의 학습전략 정도에 따른 영어과 성취도와 상관계수 추이 

  2003 2004 2005 

학습 
전략 
정도 

빈도
(%)

평균 
표준 
편차 

상관
계수

빈도
(%)

평균
표준
편차

상관
계수

빈도
(%)

평균
표준 
편차 

상관 
계수 

낮음 
2,078
(27.2)

156.85 8.36 
2,213
(30.2)

161.29 10.33
2,014
(26.4)

162.35 10.99 

중간 
4,272
(55.8)

160.40 8.24 
4,066
(55,6)

164.06 9.98
4,156
(54.5)

166.08 9.99 

높음 
1,301
(17.0)

163.54 7.85 

.293
***

1,040
(14.2)

167.17 9.79

.207
***

1,455
(19.1)

168.80 9.02 

.237 
*** 

***p< .001  

 

표 11 은 2003, 2004, 2005 년의 중학교 3 학년 학생의 학습전략 사용 

정도와 영어과 학업성취도와의 관계 및 연도별 추이를 보여준다. 

2005 년도의 경우, 중학교 3 학년 학생들의 학습전략 사용이 높을수록 영어과 

학업성취도가 높아짐을 알 수 있다. 상관계수가 .3 이상으로 상관정도도 

높고 통계적으로도 유의하다. 년도별 추이를 살펴보면, 2003, 2004, 2005 년 

모두 학습전략 사용 정도가 높을수록 영어과 학업성취도가 높았으며 

안정적인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한편 연도에 따른 일관된 경향성을 

보이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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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11 

중 3 학생의 학습전략 정도에 따른 영어과 성취도와 상관계수 추이 

  2003 2004 2005 

학습 
전략 
정도 

빈도
(%)

평균 
표준 
편차 

상관
계수

빈도(%) 평균
표준
편차

상관
계수

빈도
(%)

평균
표준 
편차 

상관 
계수 

낮음 
1,432
(26.6) 

256.56 7.16 
1,770
(28.3)

258.05 7.64
1,787
(27.4)

257.83 8.18 

중간 
3,033
(56.2) 

260.46 8.12 
3,541
(56.5)

261.96 8.38
3,649
(56.0)

261.80 8.72 

높음 
928

(17.2) 
265.11 8.89 

.360
***

953 
(14.2)

266.11 8.69

.326
***

1,084
(16.6)

265.14 9.40 

.304 
*** 

***p< .001  

 

표 12 에 나타난 2005 년 고등학교 1 학년 학생들의 학습전략  사용 정도와 

영어과 학업성취도와의 관계를 살펴보면, 학습전략을 많이 사용하는 학생의 

성취도 점수가 사용 정도가 낮은 학생보다 높았다. 2005 년의 경우 상관 

정도는 높지 않았다. 한편, 2003, 2004, 2005 년 간의 추이를 살펴보면 

학습전략의 사용 정도가 높은 학생들의 비율이 증가하는 추세를 나타내었다. 

학습전략 사용이 높을수록 영어과 성취도 점수가 높아졌으나 2003 년의 

경우만 높은 상관을 보여주었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2004 와 

2005 년의 경우 높은 상관을 보이지는 않았으며 연도별 일관된 경향성이 

나타나지 않았다. 

   

표 12 

고 1 학생의 학습전략 정도에 따른 영어과 성취도와 상관계수 추이 

  2003 2004 2005 

학습 
전략 
정도 

빈도 
(%) 

평균 
표준 
편차 

상관 
계수 

빈도
(%)

평균
표준
편차

상관
계수

빈도
(%)

평균
표준 
편차 

상관 
계수 

낮음 
1,292 
(26.0) 

356.41 7.75 
3,806
(26.6)

357.97 7.89
4,070
(24.7)

358.60 10.57 

중간 
2,841 
(57.1) 

360.61 8.26 
8,404
(58.7)

361.71 8.49
9,530
(57.9)

361.99 9.93 

높음 
839 

(16.9) 
364.46 8.75 

.332 
*** 

2,119
(14.8)

364.76 9.12

.272
***

2,854
(17.3)

365.14 9.38 

.273 
*** 

***p<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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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학생 배경변인과 영어 학업성취도간의 관계에 관한 것으로 

우리나라 초등학교 6 학년과 중학교 3 학년 전체 학생의 1%와 고등학교 

1 학년 전체 학생의 3%를 표집하여 실시한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의 

일환으로 수행된 학생 배경변인에 대한 조사 결과를 다루고 있다. 분석 

결과에 의하면 초․중․고등학교의 경우 모두 자기조절학습 정도가 높을수록 

영어 학업성취도 점수가 높았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자기조절학습 

영역의 하위 항목별로 살펴보면, 행동 통제의 경우, 학생의 행동 통제 

정도가 높을수록 영어 성취도 점수가 높았으나 높은 상관을 보이지는 않았다. 

영어 학업성취도와 가장 높은 상관을 보인 영역은 학업적 효능감으로 

초․중․고등학교 학생의 학업적 효능감이 높을수록 성취도가 높았다. 학습 

전략의 경우 영어 학업성취도와 상관을 보이기는 하나 학업적 효능감과 

비교해 볼 때 상대적으로 낮은 상관을 보여주었다. 특히 초등학교의 경우, 

학습 전략을 사용하는 학생의 비율이 고학중․고등학교에 비해 낮았다. 

이와 같은 자기조절학습 정도를 구성하고 있는 하위 영역별 분석 결과를 

토대로 교육과정 및 교수․학습에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학생의 

자기 통제력과 학업성취간의 상관관계는 관련 연구 결과에 비추어 볼 때 

학교 수업 참여도와 같은 요인에 의해 매개된다. 자기 통제력이 낮아 

즉각적인 요구 충족을 지연하지 못하고, 학교 영어 수업에 열심히 참여하지 

못하는 학생의 경우 자기 통제 문제를 다루는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자기 통제 문제가 해결되면 학생의 

영어수업 참여도는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음, 학습 부진의 경우 학습자의 학업적 자기효능감을 개선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학습자가 영어에 흥미와 자신감을 갖도록 

하기위하여 학습자 수준을 고려한 교재 및 교수 방법이 제공되어야 한다. 

또한 교사의 지도에 전적으로 의존하기 보다는 학생 스스로가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학습 활동이 제시되어야 하며 이를 수행하는 과정에 교사는 

비계설정(scaffolding)을 제공하면서 학생의 자기조절학습 과정을 

모니터해야 하며 개인차에 따라 적절한 피드백을 제공해야 한다. 

또한, 교사는 학생으로 하여금 효과적인 영어 학습 전략을 사용하여 

학생이 자신의 학습에 대한 책임감을 갖도록 하여 자율적인(autonomous) 

학습자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교수 책략을 개발하여 활용해야 한다. 교수 

책략 제공과 함께 다양한 학습 전략을 모색하여 제공함으로써 다양한 학습자 

특성 및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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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학생 설문지 

 

※ 다음은 여러분들이 공부와 관련하여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알아보기 위한 

것입니다. 각 문항에 대하여 여러분의 생각과 일치하는 곳에 ✔표 하세요. 

(행동 통제 문항: 1,4,8,12; 학업적 효능감 문항: 2,5,9,11,13,14,15,16; 학습 전략 문항: 

3,6,7,10) 

 

문    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도

시작하기가 어렵다. 
1 2 3 4 

2.  나는 대부분의 과목에서 빨리 배우는

편이다. 
1 2 3 4 

3. 나는 수업 중에 배운 내용을 암기하려고

여러 번 외운다. 
1 2 3 4 

4. 나는 친구들이 놀자고 하면 하던 공부를

지속하기가 어렵다. 
1 2 3 4 

5. 나는 수업 시간에 배운 내용 중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잘 파악할 수 있다 
1 2 3 4 

6. 나는 주요 개념, 사실들의 관계를

생각하면서 공부한다. 
1 2 3 4 

7. 나는 어떻게 공부하는 것이 효과적인

방법인지를 잘 안다. 
1 2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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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나는 공부가 지루해도 계획한 것은 끝내고

논다. 
1 2 3 4 

9. 나는 수업 시간에 새로 배운 것들을 이미

알고 있는 것과 쉽게 연결시킬 수 있다. 
1 2 3 4 

10. 나는 공부할 때, 먼저 앞부분의 공부한

내용을 확인한다. 
1 2 3 4 

11. 나는 수업 시간에 배운 내용 중 내가

무엇을 알고, 무엇을 모르는지 판단할 수

있다. 

1 2 3 4 

12. 나는 공부하려면 쓸데없는 생각때문에

집중을 못한다. 
1 2 3 4 

13. 나는 복잡하고 어려운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다. 
1 2 3 4 

14. 나는 공부한 내용을 정리하면서 간단히

요약한다. 
1 2 3 4 

15. 나는 수업 시간에 배운 내용을 잘 기억할

수 있다. 
1 2 3 4 

16. 나는 공부할 때 중요한 사항을 내 자신의

말로 요약할 수 있다. 
1 2 3 4 

 

 

예시언어(Examples in): English 

적용가능 언어(Applicable Languages): English 

적용가능 수준(Applicable Levels): Primary & Second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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